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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performance of the construction new technology was introduced in 2014 according to 

the detailed evaluation criteria of the construction project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the case 

of the construction new technology, the current standard is give 3 points in the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vestment 

performance" evaluation item. However, construction engineering companies is difficult for to invest the capital required 

for new technology development.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y to extract the difficult factor that occur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new technology development in terms of construction engineering companies. The research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with the support policy guideline for new technology development costs to policy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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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건설신기술 개발 및 활용제도는 2014년도를 기준으로 공공 건설공사의 용역에서 평가항목 중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의 배점 중 개발 

활용실적에 3점의 배점으로 도입되었다. 건설신기술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개발실적과 활용실적으로 구분하여 적용되고 있다. 

건설신기술 개발에 대한 평가는 1차 심사의 경우 해당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2차 심사는 현장 적용성과 보급성

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건설신기술은 종래의 기술보다 현저히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선정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의 투자가 요구된다. 하지만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은 수익구조가 건설기업들에 비

해 크지 않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애로요인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하고 AHP 분석을 통하여 요인별 중요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된 결과는 신기술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적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건설신기술 개발제도의 고찰

2.1 관련 법령

건설신기술 관련법령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와 제15조(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규정되어 있다. 건설신기술 지

정제도는 우수한 기술의 현장적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9년에 도입되었으며, 지금까지 800건 이상의 건설신기술이 지정되어 있다. 

2.2 건설신기술 개발현황

건축 분야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와 마감, 방수에 관한 기술이 가장 많으며, 토목 분야는 도로, 교량,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와 관련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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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기계설비 분야는 배관설비, 순환골재 제조설비를 중심으로 건설기계에 관한 건설신기술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건설신기술 개발 애로 요인 추출결과

Category I Category II 요인 내용

재정적 측면
(F)

F-DF 01. 높은 투자비용 건설신기술 개발과정에서 요구되는 과대한 투입비용

F-DF 02. 지속적 투자 요구 장기간 소요되는 신기술 특성상 개발과정에서 지속적인 투자 요구

F-DF 03. 기업의 경영 안정성 안정적인 수주활동으로 건설신기술 개발의 재정적 지원

F-DF 04. 투자에 대한 확신 부족 과대한 투자에 따라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불확실

기술적 측면
(T)

T-DF 01. 기술력의 변화 기술개발 과정에서 해당부분 기술이 정책변경 등으로 개발에 영향을 주는 것

T-DF 02. 관련기술의 지속적 진화 관련된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해당기술에 영향을 주는 것

T-DF 03. 경쟁기술의 추격 경쟁업체에서 해당기술과 유사한 기술들이 개발되는 것

T-DF 04. 기술적 차별성 구현 기존기술 및 유사기술과 독립되는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

관리적 측면
(M)

M-DF 01. 장기간 개발 기간 건설신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장기간의 소요 기간

M-DF 02. 활용성과 축적의 어려움 기술의 차별성을 입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현장적용 사례 축적의 어려움

M-DF 03. 제한된 보호기간 각 기술별로 부여되는 보호기간에 따른 기술 활용가치의 제한성

M-DF 04. 낮은 신기술 선정율 건설신기술 심사과정에서 미선정 되는 결과에 대한 위험성

3. 애로요인 추출 및 AHP 분석

3.1 애로요인 추출

본 연구에서는 애로요인 추출을 위하여 4개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건설신기술 개발 책임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가지 요인들이 추출되었다. 그리고 요인들의 속성에 따라 유사한 요인들을 그룹핑한 결과 재정, 기술, 관
리의 3가지 측면에서 분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2가지 애로요인이 표 1과 같이 추출되었다. 

3.2 AHP 중요도 분석

AHP 분석결과 기업의 경영 안정성(0.294)이 가장 중요도가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높은 투자비용(0.208), 지속적 투자요구

(0.098)의 순서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AHP 중요도 분석결과

4. 결 론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우수한 건설기술의 현장 활용도를 높여 건설공사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 개발과정에서 

많은 자본과 시간이 투입되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은 건설기업에 비해 수익구조가 크지 않아 신기술 개발에 더 큰 어려

움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측면에서 건설신기술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애로 요인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추출한 뒤 AHP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대부분이 비용투자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상의 분석된 결과는 건설신기술 개발 정책 수립 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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